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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더 많은 리더십의 권세를 가질수록 불평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스라엘 총리들 (라빈, 페레스, 네타냐후, 바라크)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불평들이 그들을 향해 

있는지 놀랍기만 하더군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와 하나님)에게 어떻게 불평을 

했는가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리더십 가운데 성장할수록,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욱 불평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두 가지입니다. 적의와 

반역이지요.  

여러분이 사람들과 행사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될 때, 그들은 여러분을 그 행사들의 조건 및 결과 

전부에 책임지는 이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가 잘못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 삶에 무엇이라도 잘못되면 여러분에게 적의를 느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적의를 하나님께까지 확장시킴을 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너무 

말랐거나 뚱뚱해서, 혹은 너무 크거나 작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재정적 문제나, 차 

사고, 날씨, 그리고 홀로코스트에 대해 불만을 토로합니다.  

두 번째 원인인 반역은 권세를 가진 자를 반하는 인간의 본성에 기인합니다. 우리에겐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우린 다른 이를 따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를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권세가 있을수록,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화를 낼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하나의 제안을 하려 합니다.  

전도서 7:21-22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네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저 말들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거기엔 지경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윗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 대한 

권세를 가지면 그들이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불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결국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대해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의 대리자인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